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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오리온전기(주)를 헐값에 인수한 미국계 펀드 매틀린 패터슨이 3년간  

      고용 보장 등의 약속을 어기고 6개월만에 재 매각을 통해 회사를   

      청산 하는 등 외국 자본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외자 유치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팽개치고 공단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고자함.

2. 제안이유

   ◦ 2005년 4월 오리온전기(주)를 헐값에 인수한 미국계 펀드 매틀린 패터슨이

      3년간 고용 보장등의 약속을 어겨

   ◦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1,300여 오리온전기(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정부 차원의 생계 대책이  

      절실하며

   ◦ 외국계 자본의 횡포로부터 무력한 시민들을 정부 차원의 보호 및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결의  

      문(안)을 채택코자 함

3. 참고사항

   ◦ “붙임” 결의문(안) 참조



『 오리온전기(주)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 

결  의  문 (안)

  2005년 4월 오리온전기(주)를 헐값에 인수한 미국계 펀드 매틀린 패터슨이 3년간  

고용 보장 등의 약속을 어기고 6개월 만에 재 매각을 통해 회사를 청산 하는 등 외국 

자본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팽개치고 공단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팽개치고 공단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 정부는 1,300여 우리시 노동자를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와 투자가 아닌 투기로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무력한 

   시민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1,300여 우리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정부 차원의 생계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오리온전기(주) 매각과정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매틀린 패터슨과 오션링크 등 외국자본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여 구미시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0.   16.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